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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테크 자회사 옵트, 70억 원 규모의 GMP공사 수주  

▶2021년 당해 2월 누적 132억 원 규모의 GMP공사 수주금액 달성  

▶ 옵트 모회사인 원방테크의 연간 실적 개선 기대  

 

[2021-03-02] 글로벌 클린룸 전문기업 원방테크(053080, 대표이사 구자겸)의 자회사 주식회사 

옵트(대표이사 권오현)가 총 70억 원 규모의 에이치엘사이언스 충주 원료공장 바이오클린룸 

GMP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 상대방은 범일종합건설로 수주금액은 약 7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된다. 

 

바이오클린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의료기기의 제조 및 보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당 사업은 GMP 원료공장에 완제품 생산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료생산과 완제품 생산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시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이번 GMP 공사 수주의 배경을 의약품 및 건기식, 의료기기 GMP 시설 설계 및 공사 

기술력과 과거 성공적인 레퍼런스 확보로 꼽았다. 실제로 옵트는 2010년부터 GMP 사업을 

본격화했고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메디포스트, 동국생명과학 등 국내 주요 바이오클린룸 GMP 설계 

및 공사에 참여하며 레퍼런스를 축적해왔다. 

 

옵트는 지난 1월 약 34억 원 규모의 이엔셀 첨단바이오의약품 GMP 제조소 구축공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약 28억 원 규모의 동국생명과학 GMP 제조소 구축공사를 체결한 바 있다. 회사는 이번 

공사 수주까지 확보하며 최근 두 달간 약 132억 원 규모의 수주금액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회사 

측은 모회사인 원방테크의 연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건기식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의약품 및 건기식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국내 

GMP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옵트는 원방테크의 연결자회사로 원방테크가 약 8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